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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5. 9. 주식회사 ▼▼ 외 4개 회사와 “ㄱㅅ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계약금액 2,070,000,000원)을 맺어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에 따라 2017. 3. 27. 주식회사 ◀◀ 외 3개 회사와 계약(계약금액

36,648,000,000원)을 맺고 2020. 9. 9. 준공예정인 “ㄱㅅ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등 [별표]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설계·시공 현황”과 같이 총

10건의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광역상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필요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위한 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수도관의 직경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한 여유공간과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1) 설치를 위한 공간(토류판의 두께)을 모두 합한 폭만큼의 원지반

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토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도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의 두께만큼 토공사

물량을 포함하고, 그 공사비용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H자 모양으로 된 빔을 땅에 박고 파 내려갈 때 아래 철골 사이에 끼우는 흙막이용 두꺼운 판자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10월 “설계변경 워크숍 토론회”를 실시하여

가스관로 설치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토공사비 등을 산출하면서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의 두께만큼 토공사 물량을 제외하고 관련 토공사비가 산출된 것을 발견

하자,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의 두께만큼 토공사 물량을 추가하여 공사비를 증액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9. 5. 20.∼7. 26.)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흙막이 가시설공사 설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ㄱㅅ 급수

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의 경우 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그림]과 같이 수도

관의 직경 110㎝ 및 양쪽 여유공간 110㎝와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 두께 18～22

㎝를 포함하여 총 238～242㎝ 폭의 원지반을 터파기한 후 되메우기 등 토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흙막이 가시설공사 토공사비를 설계하면서는 관련

설계기준 적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가시설(토류판) 두께 18～22㎝를

제외한 220㎝ 폭의 원지반에 대하여만 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공사비를

산출하여 총 515백만 원 상당의 관련 토공사비를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림]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설치도면 예시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별표]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설계·시공 현황”과

같이 총 10건의 공사에서 총 1,087백만 원 상당의 토공사비를 부당하게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건설공사 등

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요건,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설계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향후 같은 사안이 재

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도 관로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토

공사 물량에 흙막이 가시설 두께까지 포함하여 토공사비를 산정하고, 현재 시행

중인 상수도 관로공사 총 10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토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